
두툼한 겨울옷과 이불은 깨끗이 빨아 옷장에 정리하고, 봄철 황사로 오염된 외출복은 꼼꼼히 신경 써 

세탁해야 할 시기다. 세탁기가 ‘알아서’ 세탁해주면 좋겠지만, 안전한 세제를 고르고 옷감별 세탁법을 

분류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. 그래서 알아봤다. 알아두면 유용한 빨래 상식의 모든 것.

글_박하나 기자<매거진 이하우징>

깨끗한 세탁법

봄날의 빨래를 좋아하세요?

깨끗한 세탁을 위해 이것만은 꼭!

❶ 흰색과 색깔 옷은 분류해 세탁하기  

❷  수건은 단독 세탁하고 젖은 수건은 말린 후 

    빨래 바구니에 넣을 것 

❸  미지근한 물 온도 맞추기

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 온도다. 물이 너무 차가우면 

때가 빠지지 않고, 너무 뜨거우면 옷 모양이 변형되거나 

탈색될 위험이 있다. 대략 38~40℃ 정도가 알맞다. 

❹ 빨래는 세탁기 용량의 70%까지만

❺ 세제와 세탁물은 따로 넣을 것

가루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, 물에 개어 녹인 

후 세탁기에 투입하거나 세탁기에 먼저 물을 받고 세제

와 표백제를 넣어 1분 정도 돌린 다음 세탁물을 넣자.

❻ 지퍼는 채우고 단추는 풀 것

다른 세탁물이 상하지 않도록 지퍼는 꼭 잠그고, 셔츠

나 블라우스와 같이 얇은 소재의 옷은 단추를 풀고 세

탁해야 단추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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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에 묻은 얼룩 고민, 말끔하게 지우자!

✚ 김치 국물, 커피_ 깨끗한 천에 더운물을 적셔 얼룩진 곳을 닦

아낸 후 탄산수를 묻혀 두드리듯 닦아낸 다음 비눗물로 세탁한다. 

✚ 와인, 주스_ 식물성 색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세제를 

만나면 얼룩이 더 진해진다. 식초에 약간의 주방 세제를 섞어 

얼룩진 부분에 바른 후 미지근한 물에 헹구면 얼룩이 옅어지

며, 이후 일반 세제를 넣고 빨래한다.  

✚ 삼겹살 기름_ 기름얼룩은 레몬이나 식초로 응급처치를 하

면 세탁이 편하다. 이후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해 얼룩을 지우

고 세탁한다. 

✚ 볼펜, 매직_ 소독용 알코올과 주방세제를 10:1 비율로 섞어 

얼룩에 바르면 잘 지워진다.

✚ 땀_ 겨드랑이 밑이나 목 테두리 부분의 땀 얼룩은 소독용 

에탄올을 발라 닦은 뒤 건조시켜 얼룩의 번짐을 막는다. 

헷갈리기 쉬운 옷감별 세탁 방법 O X

다운재킷은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한다?

드라이클리닝을 하면 보온성이 떨어지므로 중성

세제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에서 손빨래하는 것이 

좋다. 손빨래는 15분 이내가 적당하며, 안감을 뒤집어 빨

면 더 잘 헹궈진다.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, 울 코스로 돌려

줘야 강한 탈수로 인한 훼손 및 충전재가 뭉치는 것을 막

을 수 있다. 탈수가 끝나면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손으

로 털어 충전재가 골고루 분포되게 한 뒤 그늘지고 통풍이 

잘 되는 곳에 넓게 펴 말린다. 이때 옷걸이에 걸어 말리면 

충전재가 아래로 쳐질 수 있으니 피할 것. 

구스 이불은 물세탁이 가능하다?

거위와 오리는 물가에 사는 동물로, 거위털과 오

리털 소재의 이불 역시 물세탁이 가능하다. 부피

가 큰 만큼 셀프 빨래방의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

하는 편이 효율적이다. 반드시 냉수 코스를 이용하고, 건

조기를 이용할 때 깨끗한 테니스공을 함께 넣으면 털이 뭉

치지 않고 골고루 펴지는 효과가 있다. 잦은 세탁은 수명

을 단축시키니, 평상시엔 햇볕에 널어 소독하고 세탁은 1

년에 한 번 정도가 알맞다. 

색깔 있는 옷을 건조기에 돌려도 상관없다?

옷을 뒤집어 찬물에 세탁하되, 건조기 열기로 색

이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조기 사

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. 색깔 옷을 흰 면소재 천에 싸고 따

뜻한 물에 적셔 비눗물로 비볐을 때 색이 묻어나오면 탈색 

위험이 있으니 따로 찬물에 중성세제를 약간 넣어 개별 손

세탁한다. 그리고 빨강, 검정과 같은 진한색을 띤 옷은 소

금을 풀어 넣은 물에 10~30분가량 담근 뒤 찬물로 세탁하

면 색이 빠지는 것을 억제해 선명한 색을 오래 유지할 수 

있게 돕는다. 

속옷은 손빨래를 권장한다?

예민한 소재인 실크나 레이스가 포함된 속옷은 

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원단 손상을 막는

다. 화려한 프린트의 속옷 역시 표백성분이 있는 세제를 

사용하면 얼룩이 질 수 있다. 기본적으로 손세탁을 권장

하며, 세탁기에 넣을 경우 세탁망을 이용하되 브래지어는 

2~3개 정도가 적당하다. 

수영복 또는 래시가드는 온수에 세탁한다?

스판덱스나 엘라스틴 재질의 옷은 차가운 물에 

담가 손으로 빨아주는 것이 올바른 세탁법이다. 

아무리 세탁망에 넣어 울 코스로 돌려도 손상되는 사실은 

변함없다. 바닷물이나 수영장 소독약 냄새가 심하다면, 찬

물에 식초 한 스푼을 풀어 담근 후 잘 헹군다. 헬스복이나 

요가복과 같은 운동복은 찬물에 중성세제를 넣고 손으로 

조물조물 주물러 세탁해야 수명이 길어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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